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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사람이 직접 코딩하는 마지막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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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눈] 노기섭 홍익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학과 교수

10년 후 대학생들은 이런 이야기를 나눌지도 모른다. “옛날에는 프로그

램을 만들 때 사람이 코드를 한 줄씩 직접 입력했대.” 그러면 옆에 있던

학생이 놀라며 되물을 것이다. “정말? AI한테 말하면 되는데 그걸 사람이

직접 했다고?”

농담처럼 들리지만, 최근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를 보면 허황된 이야기는

아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생성형 AI의 코딩 능력은 간단한 예제

작성 수준이었다. 이제 대규모 언어모델(LLM)은 코드를 작성하고 분석하

는 것은 물론 오류를 수정하고 테스트하며 여러 파일로 구성된 프로그램까지 다룬다. AI는 코딩 보조

도구를 넘어 개발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동료로 바뀌고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코딩을 가르쳐야 할까?

필자는 앞으로 사람이 직접 코드를 작성하는 능력의 중요성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본다. 프로그래

밍 언어의 문법을 암기하고 정해진 기능을 빠르게 구현하는 능력만 놓고 본다면 인간이 AI와 경쟁하

는 것은 점점 의미가 없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소프트웨어를 공부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AI가 프로그

램을 만들더라도 무엇을 만들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사람이다. 해결할 문제와 목표를 정하고 시스템

의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AI가 만든 결과가 요구사항에 맞는지, 논리적 오류나 보안 문제는 없는지

도 검증해야 한다. 무엇보다 AI가 만든 프로그램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최종적인 책임을 AI에게 물

을 수는 없다.

결국 AI가 담당하는 영역이 커질수록 인간의 역할은 ‘작성’에서 ‘판단’으로 이동한다. 인간은 목표와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전체적인 구조와 방향을 결정한다. AI는 구현과 테스트, 반복적인 수정 작업을

수행한다. 그리고 인간은 그 결과를 검증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며 최종 결과에 책임을 진다.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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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AX(AI Transformation) 시대에 필요한 사람과 AI의 새로운 역할 분담이다. AX는 단순히 사람이 하

던 일을 AI에게 넘기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해야 할 일과 AI가 해야 할 일을 새롭게 정의하는 과정이

다.

따라서 대학의 소프트웨어 교육도 변해야 한다. 프로그래밍 언어의 문법과 코딩 기술을 가르치는 것

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기본적인 코딩 능력은 여전히 필요하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컴퓨터과

학의 기본 원리를 탄탄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어쩌면 2026년은 사람이 직접 코딩하는 마지막 시대의

시작점으로 기억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소프트웨어 교육의 종말이 아니다. 앞으로 대학이 길

러내야 할 인재는 코드를 얼마나 빨리 작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발견하고 목표를 세우며 AI에

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그 결과를 판단하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다.

AI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코딩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다. 코딩을 넘어 소프트웨어를 이해하는 사람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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